
2024년 산불 제대로 알기

Q1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현장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나요?

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는 ‘산불 전, 산불진화, 산불진화 후’의 산림방재와 

복원을 위해 현장 지원과 연구 및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 

  산불현장에서 산림과학원의 가장 주된 업무는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을 통해 산불의 

확산을 예측하고, 실시간으로 고해상도의 상황도를 작성하는 등 과학적으로 산불에 

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입니다. 모든 정보를 종합해야 하고, 지도와 지리분석시스템(GIS)

을 활용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.

  현장에서는 일몰 후 진화헬기가 철수하면 현장지원단 드론팀이 정찰 비행을 실시합니

다. 진화가 우선인 만큼 진화헬기가 작업 중인 낮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어 야간에 작

업 합니다. 드론 비행을 통해 화선이 어디 있는지, 어느 방향으로 확산되는지의 정보를 

취득하고 열화상센서를 장착하여 전체지역을 촬영합니다. 수 천 장의 개별사진을 큰 사

진으로 합치고, 화선과 잔불의 위치를 추출하여 지도로 만듭니다. 이 지도는 산불지휘센

터에서 상황도를 재작성 하거나 확산예측을 수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. 

  이렇게 과학적으로 제작한 상황도는 산불중앙상황실,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, 

국가위기관리센터,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등 모든 재난 응 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

게 됩니다. 다양한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의 위험도나, 향후 확산 예측, 진화

자원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,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(안전, 보급, 피 등)을 찾아내

어 지휘관과 협업하는 등 산림청과 현장지원단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

  진화가 완료되면 경찰, 소방과 함께 합동 산불조사반을 구성하여 최초 발화지 및 원

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.

  이 외에도 산불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발 빠르게 전달하려는 언론에 응 하며 풍속, 

수종, 연료습도, 경사와 산불 행동변화와의 관계를 쉽게 알려주는 산불실험 자료를 제공

하기도 합니다. 인터뷰 요청에도 응 하여 과학적인 예측 및 정확한 진화현황을 알리기 

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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